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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교회를 통해 대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 
대 부흥이 올 것인가?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선지자 요엘이 미리 예언한 대로 대대적인 영혼의 추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
예언자 요엘이 예견한 부흥은 이전의 부흥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그 부흥은 세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교회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부흥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와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나 
다른 교회와 협력은 하지 않고 경쟁만 하는 교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순수성을 묵살하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웅장한 건물이나 번쩍이는 외형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교회에 끌릴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면, 
이는 이전 세대에 설교하고 믿고 생활해온 교회생활의 패턴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값싼 해결책으로 대치하였다.
목회자들이 인간들이 원하는 필요를 따라 
예수를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회심하는 일들이 없어졌다.
물론 개종자들은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어떤 종류의 개종자들인가?
예수님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다.
마2315. 서기관(필경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禍)로다! 
이는 사람을 개종자(전향자)로 만들기 위해, 너희가 바다와 땅을 두루 다니고, 
그리고 그가 만들어지는 때에, 
너희가 그를 너희 자신들보다 두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듬이라. 
개종자들을 얻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자녀들인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이었다(마3:9).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변해야 한다”였다.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존 비비어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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